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1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은 만 18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그리고 가족폭력 등의 외상성 스트레스 상황

을 의미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2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국내 

에서는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비율이 78.9%(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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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본 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양육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18년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차료 분

석연구이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1개 이상인 어머니 1,937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저위험군

(1-3개), 중위험군(4-6개), 고위험군(7개 이상)별로 분류하여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조사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결과: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저위험군 50.4%, 중위험군 39.8%, 고위험군 9.7%였다. 자녀 정서

적 학대는 45.0%, 자녀 신체적 학대는 13.2%, 자녀 방임은 3.5%,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13(±0.61)으

로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저위험군보다 중위험군, 고위험군인 경우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

임, 양육스트레스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자녀 정서적 학대 

35%, 자녀 신체적 학대 25%, 자녀 방임 19%, 양육스트레스 16%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고위험군일수록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자녀 방임을 더 가

하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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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Chung, Song, & Lee, 2017)로 미국의 61%(Merrick 

& Guinn, 2018), 영국 46.4%(Bellis et al., 2015)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의 반복 

노출은 뇌의 변연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Pervanidou & 

Chrousos, 2007),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을 조절

력을 약화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nacker, O'Donnell, & Meaney, 2022). 

이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Branco & Linhares, 2018), 심리적 장애 발병으로 이어

져(Nurius, Green, Logan-Greene, & Borja, 2015) 아

동기 부정적 경험을 겪은 부모는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되

어(Branco & Linhares, 2018)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 Wang, 

2015). 특히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양육스트레

스를 높여(Steele et al.,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 아버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대의 세대 간 전

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Niu, Liu, & Wang, 

2018).  부모의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현재 자녀의 탓으로 귀인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져 자

녀 학대의 위험성도 증가시킨다(Rodriguez, 2011). 

또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반복적 노출은 그들이 향

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할 가능성

이 높다(Madigan et al., 2019). Lee과 Chio(2022)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 있으면 자녀에

게도 학대 및 방임을 가할 확률이 높아지며, Bartlett, 

Kotake, Fauth과Easterbrooks(2017)의 종단 연구에서

도 학대하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녀를 학대한 어머니들

의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특

히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4회 이상 겪은 부모는 자녀와

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고, 이는 

자녀 방임의 원인 될 수 있다(Murphy et al., 2014). 따

라서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한 세대에서 끝나

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초

래할 수 있으며(Pournaghash-Tehrani & Feizabadi, 

2009)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되어야 한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아동기 학대나 폭력을 당한 

경험으로, 특히 중복적인 경험의 심각성은 이후의 생애 

발달 단계에서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Ryu 

et al., 2018).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이혼가정 등 

단일 경험 유형으로 연구해 왔다. 이는 아동기 부정적 생

애경험의 정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특정 단일 경험 학대 유형에 국한된 접근은 전 생애 발달

에서 중복되는 학대나 폭력 피해 경험의 범위와 다양

성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Finkelhor, 

Ormrod, Turner, & Hamby, 2005).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기존의 10항목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

험의 다양성이 확장된 버전으로 세대 내 어려움, 지역사

회폭력과 집단폭력 경험 등을 포함한 13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 척도 도구(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ternational Questionnaire; ACE-IQ)

를 개발하였다(WHO, 2021).  

국내에서는 아동학대 판정사례 건수가 2017년 22,367

건에서 2019년도 30,045건, 2021년 37,605건으로 증가

하였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아

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율이 82.1%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이러

한 국내 상황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부모의 아동

기 부정적 경험은 외상성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양육 스트

레스와 자녀의 학대 및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 행동

을 유발하고, 이는 세대 간 전이되어 영향을 미친다(Ryu 

et al., 2018). 이러한 문제는 특히 자녀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누적 점수가 높을수록 심

각해지므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가진 부모에 대해 잠재계

층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만 분석하였으며, 높은 학대 폭

력경험 집단이 낮은 부정적 경험 집단보다 자녀학대 및 

방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 Ryu, 

2021). 또한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현재 자녀학대

와 또래폭력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었으나(Ryu 

et al., 2018), 이는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누적 

점수에 따른 위험군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누적 점

수를 기준으로 저위험군(ACE 1-3개), 중위험군(ACE 

4-6개), 고위험군(ACE 7개 이상)으로 분류하여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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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가진 어머니 위험군별 전략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2018년 ‘아동

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원시자료를 이

용한 이차차료 분석연구이다.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구 및 가구를 2단계 층화추출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의 표본추출 시에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적용한 집계구를 선정하여, 19∼59세 성인인구

수 기준으로 표본을 할당하여, 가구선정 시에는 집계구

별로 계통추출법을 이용한 가구 중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를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의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Ryu, Lee, Chung, 

Song, & Lee, 2017).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에 응답한 성인 4,008명 중 아동기 부정적 경험

의 횟수가 1개 이상인 어머니 1,937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자녀 수, 교육수준, 가구소득, 경

제활동 형태, 체벌 허용도로 분류하였다. 자녀 수는 1명, 

2명, 3명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전

문학사, 4년제 대학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구 소득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

분하였다. 경제활동 형태는 무직, 사용근로자, 일용근로

자, 자영업·무급 가족종사자 구분하였고,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없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 국

제 설문지(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ternational 

Questionnaire; ACE-IQ)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성인

기의 삶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WHO에서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WHO, 

2021). ACE-IQ 원척도를 류정희 등이 번안 및 활용한 

아동기 부정적 경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Ryu, Lee, 

Chung, Song, & Lee, 2017).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 18

세 미만의 아동기 동안의 경험을 회고하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서학대 2문항, 신체학대 2문항, 

성학대 4문항, 정서방임 2문항, 신체방임 2문항, 가족구

성원의 알코올 혹은 약물중독 경험 1문항, 가족구성원 

중 수감경험 1문항, 부모의 별거 혹은 사망경험 2문항, 

가족구성원 중 만성우울 경험 1문항, 가정폭력 목격경험 

3문항, 또래폭력피해경험 1문항, 지역사회폭력 목격경험 

3문항, 집단폭력 피해 및 목격경험 6문항 등 총 13개 항목, 

30문항을 활용하였다. ACE-IQ 분석가이드(guidance 

for analysing ACE-IQ) 지침을 따라 한 번이라도 경험

이 있는 경우 ‘있음’(1), 경험이 없는 경우 ‘없음’(0)으로 

재코딩한 후 각 문항 값을 합산하여 측정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1∼13점이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누적 점수로 

위험군을 분류한 저위험군(ACE 1-3개), 중위험군(ACE 

4-6개), 고위험군(ACE 7개 이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아동기 학대 경험의 Cronbach’s α는 .69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중 부모의 고통의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12문항 중에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에서 수정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3

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측정되었고, 점수의 범위는 

4∼20점이다. 응답받은 값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측정된 양육스트레스 Cronbach’s α는 .84이었다.

4)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자녀의 학대 및 방임은 Straus와 Hamby(1997)가 개

발한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CTSPC) 

척도 중 일부로 구성되었다. CTSPC 원척도는 부모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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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자녀에게 가한 가해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데에 중

점을 두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학대, 비폭력적 

훈육, 방임 등을 부모가 가하였는지 31개 문항으로 측정

하였으나(Straus & Hamby, 1997),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설문지에는 13문항(정서적 학대 2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방임 4문항)만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1년 간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대상으로 가해한 적이 있는지의 여

부를 측정하였다(Ryu, Lee, Chung, Song, & Lee, 2017). 

자녀의 학대 및 방임 여부를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경우 

‘있음’(1), 한 번도 없었던 경우 ‘없음’(0)으로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의 승인을 거친 조사 안내문과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제

공하여 조사 진행에 대한 서면동의서 작성 후 자료를 수

집하였다. 2017년 8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진행

되었고,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활

용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의 민감성과 응

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대 및 폭력 관련 문항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태블릿 PC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는 공공기관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후 제공한 원시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 승인

(1041078-202109-HR-281-01)을 받은 후 자료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시자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대상자

의 신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코드화 된 원시자

료 파일로 받았으며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하드웨어

를 통해 자료를 저장하고 분석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IBM SPSS Inc, 

A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

별,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

별,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way ANOVA

로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

하였다.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정도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별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양육스트레스 

정도 Table 1과 같다. 나이는 평균 40.18(±6.10)세였는

데, 베이비붐 세대 이후인 1974년 이후 출생자는 61.8%, 

베이비붐 세대인 1974년 이전 출생자는 38.2%였다. 자녀 

수는 평균 1.55(±0.62)명이었는데, 자녀 1명은 51.4%, 

자녀 2명은 42.5%, 자녀 3명 이상은 6.0%였다. 교육수준

은 고졸 이하 39.1%, 2-3년제 대학 35.3%, 4년제 대학 

이상은 25.5%였다. 가구소득은 평균 419.72(±125.36)

만원으로, 300만원 미만 10.2%, 300∼500만원 미만 

62.5%, 500만원 이상 27.3%였다. 주거 취약층은 3.4%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96.6%가 해당되지 않았다. 

경제활동 상태는 상용근로자 31.9%, 임시·일용 근로자

가 7.6%,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가 13.5%, 무직·기타

가 47.0%였다.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응답이 

28.2%, 허용될 수 있다는 응답이 7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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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별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총 13개 부정적 경험 중 평균 3.65개

(±2.1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위험군(1-3개)

은 50.4%, 중위험군(4-6개)은 39.8%, 고위험군(7개 이

상)은 9.7%였다. 자녀 정서적 학대는 45.0%가 경험하였

고, 자녀 신체적 학대는 13.2%가 경험했으며, 자녀 방임

은 3.5%가 경험하였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는 1∼4점 

범위로 측정한 결과 평균 2.13(±0.61)으로 나타났다. 

2.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Table 2과 같다.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은 범주형 자료로, 경험이 없는 경우는 0,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더미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자녀 정서적 학대와 유의한 

정적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36, p<.001), 자녀 신체적 

학대와도 유의한 정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weighted %) Mean±SD 

Age(year) 1974 after birth 1,202(61.8) 40.18±6.10

1974 before birth 735(38.2)

Number of children 1 987(51.4) 1.55±0.62

2 849(42.5)

≥ 3 101(6.0)

Educational attainment
Less than high school 745(39.1)

2-3 year college school 737(35.3)

4-year college or higher 455(25.5)

Monthly wage

(10,000 won) 

< 300 172(10.2) 419.72±125.36

300-499 1,170(62.5)

≥ 500 595(27.3)

Employment Regular worker 589(31.9)

Temporary worker 140(7.6)

Self-employment 212(13.5)

Inoccupation 996(47.0)

Permissibility of corporal 

punishment

No 714(28.2)

Yes 1,223(71.8)

ACE Low risk(1-3) 1,037(50.4) 3.65±2.15

Moderate risk(4-6) 713(39.8)

High risk(≥7) 187(9.7)

Emotional abuse No 1,074(55.0) 0.45±0.50

Yes 863(45.0)

Physical abuse No 1,707(86.8) 0.13±0.34

Yes 230(13.2)

Neglect No 1,887(96.5) 0.04±0.18

Yes 50(3.5)

Parenting stress 2.13±0.61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risk groups for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children's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and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N=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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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자녀 방임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19, p<.001). 그리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양육스

트레스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7, 

p<.001). 

3.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차이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

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

스트레스 차이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

군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학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

령(p<.001), 자녀수(p<.001), 교육수준(p<.001), 경제활

동(p<.001), 체벌 허용도(p<.001), 아동기 부정적 경험

(p<.001)에 따라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연령은 1974년 이전 출생자의 자녀 정서적 학대율

이 높았고, 자녀는 많을수록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높았

다.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높았고, 

경제활동 상태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높은 반면, 상용 근로자는 자녀 정서적 학대율

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높았고, 아동기 부

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

험군에 따른 자녀의 신체적 학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p<.001), 자녀수(p<.001), 교육수준(p=.006), 경제

활동(p=.001), 체벌 허용도(p<.001), 아동기 부정적 경

험(p<.001)에 따라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1974년 이전 출생자의 자녀 신체적 학대

율이 높았고, 자녀는 많을수록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높

았다.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높았

고, 경제활동 상태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 자녀 신

체적 학대율이 가장 높은 반면, 상용 근로자는 자녀 신체

적 학대율이 가장 낮았다.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있다

고 인식하는 경우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높았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

험군에 따른 자녀의 방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

(p=.001), 자녀수(p=.008), 가구소득(p<.001), 경제활동

(p<.001), 아동기 부정적 경험(p<.001)에 따라 자녀 방

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1974년 이전 출생

자의 자녀 방임율이 높았고, 자녀는 2명인 경우 자녀 방

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자녀 

방임율이 높았고, 경제활동 상태는 자영업·무급가족종

사자의 경우 자녀 방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상용 근로자

는 자녀 방임율이 가장 낮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

을수록 자녀 방임율이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

험군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녀

수(p=.001), 교육수준(p<.001), 경제활동(p=.005), 체벌 

허용도(p<.001), 아동기 부정적 경험(p<.001)에 따라 양

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 수는 1명보다 

3명 이상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

육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상대

적으로 낮았다. 경제활동은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

용 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 체벌 허용도는 허

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Variables
ACE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Neglect Parenting stress

r (p) r (p) r (p) r (p) r (p)

ACE 1

Emotional abuse .36(<.001) 1

Physical abuse .31(<.001) .37(<.001) 1

Neglect .19(<.001) .11(<.001) .16(<.001) 1

Parenting stress .37(<.001) .29(<.001) .16(<.001) .08(<.001) 1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arenting stress, child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and neglect (N=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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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Table 4과 같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 정서적 학대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의 효과를 보정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약 35%였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1-3개보다 4-6개

(OR=2.91, p<.001)나 7개 이상(OR=9.30, p<.001)인 경

우 자녀 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 신체적 학대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의 효과를 보정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약 25%였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1-3개보다 4-6개

(OR=6.29, p<.001)나 7개 이상(OR=10.60, p<.001)인 

경우 자녀 신체적 학대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 방임에 미치는 영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Neglect Parenting stress

N(%) N(%) N(%) Mean±SD

Age(year) 1974 after birth 472(39.9) 104(10.9) 25(2.5) 2.11±0.62

1974 before birth 391(53.2) 126(17.0) 25(5.2) 2.15±0.60

p-value <.001 <.001 .001 .274

Number of children
1a 383(36.7) 108(10.7) 24(2.9) 2.08±0.62

2b 426(52.6) 108(14.4) 26(4.8) 2.18±0.59

≥ 3c 54(61.5) 14(26.5) 0(0.0) 2.20±0.66

p-value (Scheffé) <.001 <.001 .008 .001 (a<c)

Educational 

attainment

Less than high schoola 387(53.2) 104(16.2) 25(3.2) 2.17±0.61

2-3 year college schoolb 301(41.8) 84(12.1) 14(4.2) 2.15±0.64

4-year college or higherc 175(36.7) 42(10.3) 11(3.2) 2.02±0.58

p-value (Scheffé) <.001 .006 .492 <.001 (c<b,a)

Monthly wage

(10,000 won) 

< 300 70(39.4) 15(12.7) 4(2.0) 2.11±0.66

300-499 517(44.6) 129(12.2) 22(2.2) 2.12±0.63

≥ 500 276(48.0) 86(15.6) 24(7.2) 2.15±0.56

p-value .102 .143 <.001 .559

Employment Regular workera 214(37.6) 70(9.2) 12(1.3) 2.06±0.59

Temporary workerb 72(56.1) 24(18.9) 9(5.4) 2.19±0.51

Self-employmentc 117(46.2) 35(17.2) 11(10.3) 2.10±0.56

Inoccupationd 460(47.9) 101(13.8) 18(2.9) 2.17±0.65

p-value (Scheffé) <.001 .001 <.001 .005 (a<b)

Permissibility of 

corporal punishment

No 158(17.2) 26(2.6) 8(2.4) 1.95±0.68

Yes 705(55.9) 204(17.4) 42(4.0) 2.19±0.57

p-value <.001 <.001 .079 <.001

ACE Low risk(1-3)a 292(29.8) 36(3.7) 9(1.1) 1.93±0.63

Moderate risk(4-6)b 425(55.2) 126(20.4) 22(5.0) 2.26±0.52

High risk(≥7)c 146(81.5) 68(33.3) 19(10.1) 2.60±0.50

p-value (Scheffé) <.001 <.001 <.001 <.001 (a<b<c)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able 3. Differences in children's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and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N=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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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의 효과를 보정하여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약 19%

였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1-3개보다 4-6개(OR=5.21, 

p<.001)나 7개 이상(OR=10.43, p<.001)인 경우 자녀 방

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의 효과를 보정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6%였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1-3개인 경우에 비해 

4-6개(β=.24, p<.001)나 7개 이상(β=.30, p<.001)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자녀의 학

대 및 방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아동기 부정적 경

험을 가진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중

재방안과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8년 ‘아

동기 생애경험 실태조사’ 자료 중 19∼59세 이하의 미성

년자 자녀를 둔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의 

횟수가 1개 이상인 어머니 1937명의 자료이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ACE는 어린시절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평가하는 

도구로 어린시절에 다양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자신이 자라온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CE 점수는 어린 시절에 겪은 부

정적인 경험들의 항목 수로 계산된다. ACE 점수에 따라 

위험군을 나눌 수 있는데(Anda, Butchart, Felitti, & 

Brown, 2010), 1-3개의 항목을 경험한 사람은 저위험

군, 4-6개의 항목을 경험한 사람은 중위험군, 7개 이상

의 항목을 경험한 사람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저위험군이 50.4%, 중위험군

이 39.8%, 고위험군이 9.7% 이었으며, 이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아동기에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상자들 중 45.0%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

었고, 13.2%가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있었으며, 

3.5%가 방임 경험이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녀 정서적·

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자녀의 정서적·신체

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에 영향을 주었다. 즉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을 하고, 양

육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도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는 자녀학대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Bartlett, 

Kotake, Fauth, & Easterbrooks, 2017; Ryu et al., 

2018), Lee 등(202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아동기 학대 

Dependent variables ACE OR 95% CI p

Emotional abuse Low risk(1-3) 1.00

Moderate risk(4-6) 2.91 2.33∼3.64 <.001

High risk(≥7) 9.30 6.08∼14.23 <.001

Physical abuse Low risk(1-3) 1.00

Moderate risk(4-6) 6.29 4.26∼9.29 <.001

High risk(≥7) 10.60 6.65∼16.91 <.001

Neglect Low risk(1-3) 1.00

Moderate risk(4-6) 5.21 2.56∼10.62 <.001

High risk(≥7) 10.43 4.62∼23.56 <.001

Dependent variables ACE B β p

Parenting stress Low risk(1-3)  0.00

Moderate risk(4-6)  0.30  .24 <.001

High risk(≥7)  0.62  .30 <.001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able 4. The impact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children's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and neglect, 

parenting stress (N=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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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양육스트레스와 자녀학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을 보였다. Ryu 등(2017)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

은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학대의 피해자가 된 부모는 감

정조절, 양육 기술, 문제대처 전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부모 역할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학

대를 가하는 부모는 죄책감, 결과에 대한 두려움, 행동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특

히, 어린 시절 경험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개인의 정

신적, 정서적 안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

린 시절 학대나 역경을 견뎌낸 개인이 스스로 부모가 되

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 자녀와 안정적인 애

착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 스타일

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어, 어린 시절 트

라우마의 병력이 있는 부모에게 정보제공지원, 감정적 

지원과 전문가 치료상담, 약물 치료, 그룹치료 등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

의 정서적·신체적 학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으로는 임시·

일용 근로자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체

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아동기 부

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자녀의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

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요인에 대한 예방적 개

입이 필요하다. 부모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자녀의 

생애주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가 받

는 교육 수준은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자녀의 발달과 복

지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애 주기

별 부모 교육이 필요하겠다. 현재 부모교육은 어머니 중

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영유아 아이 중심, 다양한 가족 

환경을 고려되지 못한 점 등 정보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

다(Kim et al., 2016). 특히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

머니의 교육수준이 낮고, 임시·일용 근로자이며, 어머

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애 주기별 교육이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제도를 마련한다면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자

녀 방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2명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은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자녀 방임에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Lotto, Altafim, 

& Linhares, 2023)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

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방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및 

문화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기 부정

적 경험의 노출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방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양육스트레

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 수는 1명보다 3명 이상인 

경우,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으

로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을수

록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현

재 자녀의 탓으로 귀인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

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Rodriguez, 2011). 이처럼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

험은 스트레스 반응과 자기조절 능력을 감소되고, 사회

적 지지 자원에 접근하는 어머니의 양육 능력을 방해하

여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을 악화시킨다. 이와같은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다음 세대에 부정적인 

양육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예방

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가 인

지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Altafim, & Linhares, 2019)으로 확인된 만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세

대 간 전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

라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예방적 양육 프로그램의 필

요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

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아동

기 부정적 경험은 저위험군(1-3개)보다 중위험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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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위험군(7개 이상)인 경우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으로 자녀 정

서적 학대 35%, 자녀 신체적 학대 25%, 자녀 방임 19%

의 설명력을 보였고, 선형회귀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16%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이 저위험군보다 중위험군에서 고위험군일수록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자녀 방임을 더 가하며,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78.9%가 하나 이상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

험을 경험하였으며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은 지속적

으로 흔하게 발생되었고(Ryu et al., 2018), Kim(2018)

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의 성인 59.7%가 하나 이상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노출되었고, 4개 또는 그 이

상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16.4%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의 4개 이상으로 

빈도수가 높은 경우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부모 별거 또는 이혼, 물질남용 등 현상이 나타났다

(Merrick, Ford, Ports, & Guinn, 2018). 이는 폭력의 

순환으로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부모의 폭력적 

행동 생활양식을 학습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 학습된 폭

력적 행동 생활양식을 자녀에 폭력적 가해 행위로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이 높다고 보

고하고 있다(Park, 2021).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 연구에서 저위

험군에서는 구조화된 매뉴얼 작업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

께 목표를 달성하여 긍정적인 양육방식 교육을 적용하였

고,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에서는 공공기관, 청소년 보호

기관, 지역사회 단체, 학교,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 받으

며, 필수 교육 및 인증 프로세스, 정신치료 등 사례에 맞

게 개입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신체

적 폭력, 체벌, 방임 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

다(Gagné, Clément, Milot, Paradis, & Voyer-Perron, 

2023). 이처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악순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자기 

조절능력을 촉진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육아 

방법에 대한 개입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

하겠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고위

험군에 속한 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폭력의 순환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개별적 심리 지원과 학대 및 방

임의 문제가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

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한 어머니를 대상으

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

로써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가진 어머니 위험군별 전략

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어머

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이며, 이러한 영향은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저위험군보다 중위험군, 

고위험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부모의 

자기 조절능력을 촉진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육아 방법에 대한 개입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

적 경험의 위험군에 따른 차별화 된 예방적 양육 프로그

램의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본 연구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년도 실시

된 단년도 원시자료로 5년 전의 수집된 자료로 진행하였

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최신의 자료로 반복 연구할 것

을 제언한다. 둘째,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회고

적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응답 편향의 가능성

이 존재하며,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현재 자녀

의 학대 및 방임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관련

된 변수들의 통제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을 한 어머니의 전략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지원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3

대책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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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aternal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Risk Factors on 
Children’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and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Cho, Eunjeong*, Ph.D., Park, Inhee**, Ph.D.

*College of Nursing, Jeju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maternal risk factors for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and neglect as well as parenting 

stress.

Methods : This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utilizing raw data from the 2017 National Survey 

of Child and Family Life Experiences. A total of 1,937 mothers with at least on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were categorized into low-risk (1-3), moderate-risk (4-6), and high-risk (7 or more) 

group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hildren’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and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and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Maternal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were 50.4% in the low-risk group, 39.8% in the 

medium-risk group, and 9.7% in the high-risk group. Child emotional abuse was 45.0%, child 

physical abuse was 13.2%, child neglect was 3.5%, and parenting stress was 2.13 (±0.61) on 

averag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in the medium- and high-risk groups 

than in the low-risk group.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model explained 35% of child 

emotional abuse, 25% of child physical abuse, 19% of child neglect, and 16% of parenting stress.

Conclusion : The higher the risk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f parents, the more their children 

experience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child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Key words :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Emotional abuse, Neglect, Parenting stress, Physical abuse


